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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한국어 초록>
  본 발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언어 경관을 제시하면서, 언어적 소수
자를 위해 어떠한 방책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. 그 방책으로는 외국어 번역문 병기, 점
자 표기, 음성 서비스, 필담, 커뮤니케이션 보드, 후리가나 표기, 그림 및 사진 사용과 더불어 
'쉬운 일본어' 사용을 들 수 있다. '쉬운 일본어' 사용은 단순히 어휘와 문법 층위에 그치는 
것이 아니라, 텍스트와 담화를 조직하는 방식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노력으로도 이행될 
수 있다고 생각된다. 나아가, '쉬운 일본어' 사용은 언어적 소수자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에도 
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, 결국 언어적 다수자의 정치적 선택과 실천 없이는 실현되기 
어려운 방책이라고 판단된다. 한편, 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실천이 어떠한 맥락과 목적에서 이
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. 


